
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제안서

주요 시민사회단체 제위,

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% 이상이며(취약한 공공의료), 진료

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(낮은 건강보험 보장성),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(주

치의제도 부재)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실은 최근 OECD 보건의료 평가

단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. 

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(1989)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(2000)로, 보건

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, 공공의료와 일차의료

는 변화가 없거나 퇴조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번 대선에서 포함시켜야 할 보건의료 정책 

공약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, 그 중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라

면 다른 하나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이어야 합니

다.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다루면 균형을 잃은 정책공약이 될 것입니

다.

그렇지만 과거의 정책 실패 경험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하여 각 캠프에서는 그 

공약화를 꺼리고 있습니다. 여론 형성의 어려움과 이해 단체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하기 

때문입니다. 심지어는 무상의료 정책을 논하면서도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주제인 주치의

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. 이 같이 

부담감을 느끼고 기피하는 현상은 과거의 정책 실패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세계

적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맥락에 알맞은 

단계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만든다면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

만들 수 있습니다. 

일차의료연구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맥락에서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연구

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. 이 번 대선을 앞두고 일차

의료연구회는 주요 대선 캠프의 보건의료 공약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기 위

한 활동을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. 

아울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

<세 가지 요청 사항>

1. 귀 단체에서 대선 캠프에게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자 할 때, 공공의료 확충과 함

께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. 

2. 첨부된 <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>을 귀 단체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캠프에

게 제안할 수 있는 지 검토해 주시고 그 여부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.

3. 조만간 가칭 <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>를 주요 

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개최하고자 합니다. 귀 단체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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